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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en,
자유를 선사하는 도구
우리 안에 내재된 예술적 감성은 S Pen을 통해 일상에서 손쉽게 표현됩니다. 본체에 빌트인 되어 잃어버릴 걱정 없는 

S Pen으로 삼성 노트북 Pen이 제공하는 스마트 셀렉트, 에어 커맨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섬세한 4096단계의 필압과 0.7mm의 얇은 펜촉은 아날로그한 사용감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배가합니다.

우리는 사물 속에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를 위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삼성 노트북 Pen 디자인에 ‘시선’을 바꾸는 데 가장 능숙한 

사진 작가들의 눈길이 닿았습니다. 세 명의 작가가 사진을 매개로 재현한 삼성 노트북 Pen의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그들이 포착한 극적인 순간을 만나보세요.

하나의 

사물을 보는 

시선을

달리할 때,



기술의 첨단인 삼성 노트북 Pen에 닿아 있는 아날로그 한 형태의 S Pen, 그리고 가장 자연적인 꽃을 한 공간에 

배치했습니다. 이질적인 감성을 지닌 사물과 컬러, 행위가 정물처럼 어우러진 사진은 S Pen을 통해 감각적으로 

발현됩니다. S Pen의 아날로그적 사용감은 회화적인 감성의 작품을 제작하는데 적절한 도구였습니다. S Pen으로 

정교한 스케치가 가능했고 물감을 사용한 듯한 생생한 색감으로 보다 감성적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을 출력하는 폴라로이드를 다시 자르고 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단 하나의 장면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폴라로이드와 필름 촬영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공존’이라는 

주제를 통해 어울릴 것이라고 상상되지 않는 사물들을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비주얼적으로 노트북 바디와 S Pen을 둘러싼 색감과 깔끔한 외형을 잘 

표현해보려 했습니다. 또한 S Pen을 촬영 대상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직접 

제 작업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 Pen이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표현, 다채로운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작업 도구로서도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되어 작업 도구로서도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풍부한 표현을 만드는 
삼성 노트북 S Pen과의 만남

Artist Interview



PC나 노트북이 무거울수록 고사양, 고성능 제품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삼성 노트북 Pen은 노트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1kg을 넘지 않는 

초경량입니다. 마그네슘 기반의 특수합금 소재를 이음새 없이 깎아 만들어낸 싱글 쉘 바디로 가벼운 

무게에 단단함이 깃들도록 디자인 했습니다. 무거운 작업이 가벼운 노트북에서 이뤄지는 지금,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그 가능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벼움이 품고 있는 
가능성



오브제가 가볍게 떠올라 흔들리는 순간, 그 움직임을 빛의 움직임으로 치환했습니다. 삼성 노트북 Pen은 사진의 

본질인 빛과 가느다란 선형 그림자를 도구로 자유로운 움직임의 흔적을 그립니다. 최소한의 장치에 의해 깃털처럼 

부유하는 얇고 날카로운 오브제의 모습은 ‘가벼움’의 인상을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노트북은 사용자의 주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쓰입니다. 무릎에 

내려놓거나 한 손에 쥐고, 때로는 옆구리에 끼고 다니기도 하죠. 그런 

모습이 마치 모빌에서 가벼운 오브제와 그를 연결하는 부속품이 무게 

중심을 바꾸고 균형을 맞춰가는 장면과 닮았다고 생각됐습니다. 이러한 

영감을 토대로 무게 중심과 빛이라는 개념에 집중해 촬영했습니다. 가벼운 

무게감으로 눌려 휘어지는 철사로 삼성 노트북 Pen이 지닌 가벼움의 

여러 측면인 얇음, 날카로움, 자유로움, 휴대성 등을 표현했습니다.여러 측면인 얇음, 날카로움, 자유로움, 휴대성 등을 표현했습니다.

삼성 노트북 Pen의 
가벼움을 그리다

Artist Interview



삼성 노트북 Pen은 디스플레이 면과 키보드 면이 360도 회전하는 힌지로 연결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컨버터블 노트북입니다. 모든 각도에서 사용 가능한 

이 디자인은 기존 노트북이 가진 이미지를 예상치 못하게 반전시킵니다. 원하는 사용법에 따라 노트북, 

태블릿, 스탠드 모드를 적용할 수 있어, 외형적 변신을 넘어 기능적 측면에서도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변신하는 노트북



혼합된 사진은 렌티큘러의 형식을 빌어 삼성 노트북 Pen을 정의되지 않은 형태로 보여줍니다. 컨버터블 노트북이 

지닌 다양성, 즉 노트북과 태블릿을 상징하는 각각의 이미지는 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또 감춥니다. 

라이트 페인팅으로 변화된 제품과 주변 컬러는 꽃, 불꽃 놀이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미지들을 연상시키며 

삼성 노트북 Pen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돕습니다.



삼성 노트북 Pen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태블릿, 태블릿 펜, 세 가지 

장비가 하나로 합쳐진 제품으로, 기능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품이 가지는 양극단의 모습에서 

키워드를 분리하고, 펼쳐진 노트북의 모습에서 실용적인 일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색을, 태블릿 형태에서는 삶을 다채롭게 꾸미는 놀이의 성격을 

보여주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각 컷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붓질로 그림에 

활력을 불어넣듯 독특한 조명으로 제품에 새로운 색을 입혔습니다. 이런 활력을 불어넣듯 독특한 조명으로 제품에 새로운 색을 입혔습니다. 이런 

작업은 제품을 전혀 다른 물건처럼 보이게 해주죠. 삼성 노트북 Pen 안에 

담긴 다양한 모습을 각자의 상상력으로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능을 넘어 아이디어가 된 
삼성 노트북 Pen

Artist Interview



삼성 노트북은 변화하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재탄생 했습니다. 

기존의 제품이 가진 기능을 해체하고 새롭게 조합하거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기능과 

디자인을 빼고 더하는 과정은 최고의 한 장면을 찾기 위해 피사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재해석하는 아티스트의 시선과도 닮아 있습니다. 세 작가의 시선을 통해 전달되는 

삼성 노트북 Pen의 새로운 가치가 사용자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samsung.co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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